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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현・한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 5탄  호류지 절・주구지 절 

 

올해는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가 2011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충청남도와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 

으로 소개합니다. 제 5탄에서는 호류지 절과 주구지 절을 소개합니다. 
 

호류지 절(法隆寺) 

나라현 이카루가초에 있는 ‘호류지’ 절은 백제에서 불교가 전해진 후, 불교를 널리 퍼뜨려 국가의 기초를 다진 

쇼토쿠 태자(성덕태자)와 관련이 깊은 사원입니다. 601 년 쇼토쿠 태자가 이카루가의 땅에 이카루가 궁을 짓고, 

607 년 무렵, 가까운 곳에 돌아가신 아버지 요메이 천황을 위해 건립한 것이 호류지 절(이카루가데라 절)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670 년 창건 시의 가람은 소실되었으며, 얼마 후 재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류지 절과 

호키지 절은 1993 년 ‘호류지 지역의 불교건조물’로 히메지 성과 함께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조 건물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구지 절(中宮寺) 

호류지 절 근처에는 쇼토쿠 태자가 어머니인 하시히토 황후를 

위해 건립한 ‘주구지’ 절이 있습니다. 본존인 국보 ‘목조보살반가 

상’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수장된 한국의 국보 ‘금동미륵보살 

반가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미륵신앙이 널리 유행했던 한반도 

에서 미륵보살의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지고, 일본에도 그 문화가 

전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고대부터 전해온 불교 건축과 불교 조각 등을 통해서 

옛날부터 한일 간 깊은 교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스카의 땅에 세워진 절, 호류지와 주구지에 들러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서원(西院) 가람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금당 중앙에는 

국보 ‘석가삼존상’, 동쪽에는 국보 ‘약사여래상’, 서쪽에는 

중요문화재 ‘아미타삼존상’이 각각 안치되어 있습니다. ‘석 

가삼존상’은 도래계인 ‘구라쓰쿠리노 도리’가 제작했음이 

광배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호류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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